
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학생 문의에 대한 답변

1) 열람실 주말 개방 건

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

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-19 감염증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, 

이에 따라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의 경우 개방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향후 코로나-19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
2) 시험일시 배정 건(1주차 혹은 2주차)

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본부에서는 시험기간으로 총 3주를 제시했습니다. 이는 시험 시간대를 

분산, 학생 간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여 코로나-19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.

이에 따라 법전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,

① 시험유형과 응시인원에 따라 주차를 구분하여 실시

   [1주차, 6월 15일(월) ~ 6월 19일(금)]

    - 시험시간이 75분을 초과하는 기록형, 객관식+사례형시험 등

    - 실제 응시인원이 50명 이상인 시험 (청강생 포함)

      ※ 1주차 시험은 조기종강 금지 규정 준수를 위해 15주차 수업(강평)을 반드시 실시

   [2주차, 6월 22일(월) ~ 6월 26일(금)] : 1주차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과목

   [3주차, 6월 29일(월) ~ 7월 3일(금)] : 졸업시험 실시

 ② 시험일시는 본래 강의시간 내에서 배정 

 ③ 응시생간 1.5m 이상 간격 유지를 위해 시험장소 임의 지정

 ④ 로스쿨 기말시험 최우선 배정 

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응시인원이 30명이 넘는 시험은 1.5m 간격유지를 위해서는 2개의 강의실로 분반하여야 합니다. 이럴 경우 

시험장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50명(대형강의실을 이용해도 분반이 불가피한 인원) 이상의 시험을 1주차에 

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.

② 기록형이나 객관식+사례형 같은 시험유형은 시험시간이 75분을 초과하여 다른 시험과 중복되므로 이를 방지

하기 위해 1주차로 배정한 것입니다.

③ 그리고 위의 시험들을 굳이 1주차로 배정한 이유는 수강인원이 많고 시험시간이 긴 시험은 답안채점부터 성

적산출까지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.

시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,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

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.

3) 시험 시 신분확인 방법

법전원 시험은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합니다. 이때 실물학생증 뿐만 아

니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실물학생증

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도 본인확인에 문제 없습니다. 

반면 모바일학생증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시험 중 휴대폰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응시생

이 직접 휴대폰을 조작해야 하므로 부정행위나 소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

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

